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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한국학교 제1회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 11월 15일 상해한국학교에서 제1회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진행되었다. 중등중국

어교육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학생들 스스로 중국어 문화권의 다양한 주

제를 탐구하고 중국어로 발표함으로써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의 창

의적 표현력에 기반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오전은 고등부, 오후

는 중등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신현명 교장선생님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과 더불어 중국 사회,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미래 

한중양국 관계에서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등부 전체 사회는 이정민, 김연희 학생(10학년)이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유창한 

중국어로 호흡을 맞추어 가며 매끄럽게 진행했다. 고등부에서는 총 19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중

국의 8대 요리 체계를 비롯하여 중국의 인민폐, 중국의 전자상거래, 한국과 중국문화의 차이, 

중국과 한국의 해양왕, 중국의 브랜드 네이밍 등 다양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경합

을 벌였다. 대회 중간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오하은, 김성경 학생(11학년)이 등장하여 드라

마 패러디, 중국어 잰말놀이 등을 활용하여 쉬어가는 코너를 진행하여 대회의 활기를 불어넣었

다.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경합 결과 고등부 최우수상은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모

습으로 마윈과 알리바바에 대해 분석한 배준일 학생(10학년)과 중국 상해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본인의 생각과 더불어 한국인의 역사적 발자취를 담담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목소

리로 소개한 장원진 학생(11학년)이 획득하였다.

  중등부 전체 사회는 이윤수, 이혜나 학생(11학년)이 밝고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전체 순

서를 유창한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총 8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유방과 항우, 중국의 듣기 앱, 중국의 도서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낭랑한 목소리와 논리적인 구성으로 샤오미에 관해 소

개한 김현지 학생(9학년)이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송승호 학생(8학년)은 ‘중

국제품을 얕보지 말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우렁찬 

목소리와 힘 있는 제스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표를 마쳐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중간에 

신예원, 박서윤 학생(8학년)이 다양한 퀴즈와 중국어 잰말놀이 코너를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남유리 학생(8학년)의 선창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참가학생

과 관람학생 모두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즐기는 모습이 돋보였다.

  대회 내내 최선을 다해 무대를 빛낸 참가 학생들과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발표를 관람

한 학생들의 태도가 매우 훌륭했으며 성공적인 제1회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상해

한국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에 관해 학우들과 지식을 공유하

는 한편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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